
저는 집에서 쉬었어야 했어요.

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에서 깼어요. 설사 오로지 누워 있고 싶은 생각뿐이었지만 납부할 고지 저는 출근해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. 분명히 제 
를 하면서 동시에 병이 난 거죠. 서가 쌓여 있으니 집에서 쉴 처지가 아니었지요.. 느낌만큼이나 몸이 안 좋아 보였을 거예요. 일할 수 

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.

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저는 곧바로 햄버거를 만들 카를로스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 음식이 나오자 그는 곧바로 식사를 시작
기 시작했어요.. 죠. 그는 이 식당을 즐겨 찾거든요. 했고 자신의 햄버거를 다 먹은 다음에 여

동생 것도 조금 더 먹었어요.

그날 밤 카를로스는 심하게 복통을 앓았고 결국 응 아픈 상태에서 제가 조리한 음식을 먹고 병 제 생각이 옳았어요. 그때 저는 집에서 쉬어야 했어요.. 한동
급실로 실려 갔지요. 에 걸린 사람이 33명이나 된다는 걸 알았 안 식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소득이 없어졌고 그래서 생활고

어요. 보건 당국은 저희 식당을 폐쇄했습 에 시달렸습니다.
니다.

어디서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십시오. 질병에 걸리면 집에서 쉬십시오.


